
고양시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교육기부동아리 ‘범블비’

즐거운 소통으로 아이들 꿈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

지난해 12월, 고양시청소년재단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기부 동아리 ‘범블비’가 ‘2020년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우수 사례 공모전’에  

참가해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고양시장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양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환경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즐거운 소통을 하며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멘토들을 만나보았다.

글.		김수은			사진.		김성재	

Q. 청소년 교육기부 동아리 ‘범블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이손민 2019년	만들어진	교육기부	동아리	‘범블비’는	‘꽃과	꽃을	연결

하고	꿀을	저장하는	벌’이라는	의미로	청소년과	청소년,	청소년과	지

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동안	노을학교와	주교청소년

자유공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을	진행해왔는데,	국어,	

영어,	수학,	코딩	등	여러	학습	교과목을	멘토와	멘티	청소년을	일대일

로	매칭해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과	학습	노하우를	전달했어요.	주말

에는	상추와	토마토를	작은	화분에	심는	텃밭	만들기를	비롯해	고양

시의	자랑인	꽃을	활용한	꽃청	만들기,	4차산업	활용기술을	체험하는	

IoT	수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어요.	

신혜인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밴드	어플을	활용해	선행학습	영상을	토대로	멘토링을	진행

합니다.	멘티들에게	과제를	내주면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잘	모르는	

학습	내용을	질문해요.	멘토들은	동영상으로	그에	대한	설명과	오답	

정리,	선행학습	내용을	정리해	멘티의	학습도와	성향에	맞춰	공유하

고요.	

Q. 지난해 ‘2020년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해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고양시장상을 수상했는데 그때의 소감

을 들려주세요.

이손민	대면	활동	대신	영상과	SNS	등을	활용해	일대일로	온라인	멘

토링을	진행하고	비대면	체험	활동을	기획해	진행한	점이	고양시장

상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멘토들의	의

견을	반영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조정현	센터장님과	최형

광·전수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Q. ‘범블비’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세요. 

박지민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어요.	고민하던	중	손민이의	추천으로	범블비	활동

을	하게	됐어요.		

이손민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교육	봉사활동

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다른	교육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지만,	한	

곳에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관련	정보를	찾다가	노을학교를	

알게	되어	범블비	활동을	시작했어요.

신혜인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서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노을학교를	알게	됐어요.	졸업할	때까지	범블비	활

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양아영 혜인이의	권유로	범블비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계획이

에요.

Q. 교육기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박지민	수학	문제	풀기를	어려워하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멘티

들에게	기초	개념을	알려주고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어

요.	처음에는	진전이	없었지만,	애정을	갖고	반복해	가르쳐주니	그동

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스스로	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

함을	느꼈어요.	

Q.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박지민	코로나19	상황에	즉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비대면	활동

으로	효율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서	멘토와	멘티,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는데	처음엔	매끄럽지	못했어

요.	인내심을	갖고	동영상	자료	업데이트	과정을	개선하는	등	하나씩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지금은	즐거운	소통을	해나가고	있어요.	

Q.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해요. 

양아영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멘토링을	하는	등	그동안	비대면	활

동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

아지면	역사탐험,	문학기행	등	멘토들의	전공과	멘티들이	원하는	부

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학습에	

도움을	받았던	멘티가	성장해	멘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20명의	멘토들이	그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나가	고양시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어요.

(좌측부터) 신혜인, 양아영, 박지민, 이손민

꽃청 만들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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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고양   꿈꾸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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